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에서 휴가를 보내고자하는 전국의 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휴가비 지원사업을 5월 23일(월)부터 

6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 및 가족의 국내여행경비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동반 프로모션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22년 경북관광 프로모션**의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전국 중견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및 의료법인 근로자 

2,760명이다. 개별 지원한도는 상품 구매가의 50%, 최대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대형 산불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지역 등을 여행할 

경우에는 상품 구매가의 50%,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되는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경북여행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 경북 관광상품 특별관 또는 배너를 접속하여 프로모션 상품을 선택하면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프로모션은 숙박, 패키지, 교통편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진행되며, 여행전문관, 여기어때 등 8개의 제휴업체와 4,086개 숙소가 참여하여 경북 23개 시군 어느 

곳에서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20만원을 자부담하면 추가적으로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부담하여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 국내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 40만원을 적립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경북관광 프로모션은 한국관광공사의 대행업체인 SK엠앤서비스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음

최근 발생했던 울진지역 산불로 아직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주거 지원 등이 한창이지만 관광명소의 매력은 여전하다. 아름다운 울진의 동해바다를 특별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여행하고 행운이 가득한 이벤트를 통하여 울진 여행이 활기를 띠어 산불로 관광명소의 명성을 잃을까 걱정하는 지역민들에게 생기를 주길 기대한다.

| 시도공간 |

- 전국 근로자 휴가비 지원, 경북여행상품 구매 시 50%, 최대 5만원 할인

- 산불피해 입은 울진 여행상품은 최대 10만원 할인 특별 프로모션 진행

일에 지친 당신, 경북에서 재충전하세요!

  울진, 어디까지 가봤니?

※   참고 홈페이지  

https://tour.gb.go.kr/guide/noticeView.do?page=1&search=&idx=18324

청명한 동해바다를 100% 즐길 수 있는 곳 

왕피천케이블카

왕피천케이블카는 울진 왕피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드넓게 펼쳐지는 

푸른바다와 왕피천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크리스탈 케이블카를 타면 

투명한 바닥아래로 바다가 보여 스릴을 

즐길 수 있다.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여행 성류굴 

성류굴은 울창한 측백나무와 함께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천연기념물 제155호 

이다. 전체 길이는 약 870m이고 그 중 

270m가 개방되어 있다. 동굴 내부에는 

석회동굴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유석, 

석순, 석주, 동굴진주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있다. 특히 성류굴에서는 국내의 

다른 석회동굴과는 달리 파괴된 석주와 

물에 잠겨 있는 석순을 볼 수 있다.

 생동감이 넘치는 바다 탐험의 시작 국립해양과학관 

유익한 내용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끌리지 않는다. 경북 울진에 바다를 입체적으로 배우고 

신나게 체험하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만지고 조작하며 

바다 생태계를 이해한다. 바닷속전망대, 바다마중길393, 파도소리놀이터 등을 갖춰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다.

과학관의 화룡점정은 바다마중길393과 바닷속전망대다.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은 

바다 위를 걷는듯해 산책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바닷속전망대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수심 

7m 해양 세계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동해를 달리는 신상 랜드마크 죽변해안 스카이레일 

죽변해안 스카이레일은 울진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노레일이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인 모노레일이 죽변항부터 후정해변까지 시속 5km의 속도로 2.4km 구간을 달린다. 

출발지가 죽변항인지 후정해변인지, 왕복인지 편도인지에 따라 각각 A코스(죽변항~봉수항, 

2.8km, 1시간 소요), B코스(후정해변~봉수항, 2km, 40분 소요), 왕복(죽변항~후정해변 

~죽변항, 4.8km, 2시간 소요), 편도(죽변항~후정해변 or 후정해변~죽변항, 2.4km, 50분 

소요)로 나뉘는데 죽변항 근처에는 하트해변과 죽변등대, 드라마<폭풍속으로> 세트장 등 

울진의 보석 같은 관광지가 몰려 있다. 어떤 코스를 선택해도 장쾌한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울진 

바다의 하이라이트를 감상하고 싶다면 B코스보다는 A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